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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기박막 태양전지는 2000년대 들어 기술혁신이 이뤄지고 있는 가장 신형의 태양전지로서, 얇

고 가벼우며 구부릴 수 있고, 또한 유기 재료의 손쉬운 가공성과 다양성, 낮은 재료비, 그리고 프

린팅 공정과 같은 값싼 소자 제작공정으로 인해 차세대 저가 태양전지로서의 큰 기대를 모으고 

있다. 현재 유기박막 태양전지는 단위소자 기준으로 6% 대의 광전변환 효율을 달성하고 있는

데, 본 전지는 다양한 반도체성 고분자나 단분자 도너 물질에 특히 전자 수용성이 좋은 fullerene

(C60)계 억셉터 물질을 채택함으로써 급격히 성능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. 그러나 실용화를 위해

서는 궁극적으로 대면적에서 10% 이상의 성능 수준이 요구되는 바, 유기재료의 낮은 전하 이동

도와 짧은 수명을 극복하고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신규소재의 개발이 필수이다. 

태양광 스펙트럼의 장파장 까지 빛흡수가 가능하면서도 광흡수계수가 높은 저밴드갭 도너 물

질, 전하 이동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광 안정성도 높은 신규 소재 개발이 일차적으로 요구되

며, 박막 특성 개선과 소자구조의 최적화 등에서도 보다 광범위한 연구개발이 요구되고 있다. 본 

발표에서는  당 연구팀을 포함한 국내외 연구그룹들의 특히 유기박막 태양전지 신소재 개발  현

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.  


